
개인컴퓨터의 탄생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전자) 컴퓨터의 세대 구분?

➤ 1세대(40년대) : 진공관 

➤ 2세대(50년대) : 트랜지스터 

➤ 3세대(60년대) : 집적회로(IC) 

➤ 4세대(70년대) : 마이크로프로세서



진공관 →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회로 → 집적회로(IC)

지멘스의 증폭기 IC (1965) 
1.5mm2에 3개의 트랜지스터와 5개의 저항이 들어 있음.

평범한 증폭기 회로 
저항, 축전기, 트랜지스터 등으로 이루어짐



INTEL 4004 마이크로프로세서 (1971)

CPU 전체를 손톱 크기의 칩에 담았다!





ENIAC (1946)



UNIVAC (1951)

미인구조사국, 미공군, 미육군지도국, 뉴욕대, 미원자력에너지국, 
미해군, 레밍턴랜드 판매부, GE,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 프랭
클린 생명보험사, CBS 방송사 등에서 구매



IBM 시스템/360 시리즈 (1964)

과학자와 기업가 모두 

만족.발매 2년만에 50
억 달러 투자금 회수.



DEC의 PDP-8 (1965)

➤ 저가 상품 ‘미니컴퓨터’ 

➤ 65년 3만 달러 → 73년 6천 달러 

➤ 5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 

➤ 연구실에 바로 배치 가능



컴퓨터 세대론의 약점

➤ 개인컴퓨터의 등장은 하드웨어의 진보에 따른 당연한 결과? 

➤ 회로의 집적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1970년대 처음 출

시된 마이크로프로세서(Intel 4004)는 당시 일반적인 컴퓨터의 성

능을 구현할 수 없었다. 

➤ IBM 등의 기존 컴퓨터 업체들도 고밀도 집적회로(VLSI)를 활용하

여 컴퓨터를 더 소형화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개인컴퓨터를 

제작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 여전히 컴퓨터는 빠른 계산이나 대용량의 자료 처리를 위해 기업이

나 군대 및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장비로 이해되었으며, 

개인은 단말기를 통해 허가를 받아 겨우 접근할 수 있었음.



INTEL 4004는 왜 만들어졌는가?

➤ 일반적인 컴퓨터의 CPU로 사용
되기엔 성능이 너무 뒤떨어짐.  

➤ 일본 Busicom의 전자계산기 소
형화 프로젝트의 결과 

➤ Intel에 의뢰하여 제작 

➤ 전자계산기를 포함한 저사양 
컴퓨터용으로 만들기로 합의



1971년 11월 5일자 INTEL 4004 칩 광고

최초로 CPU 칩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구매

해 다양한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마음대로 사용하길 기대.



ALTAIR 8800 (1975)

➤ Ed Roberts가 설립한 MITS에서 
판매한 최초의 상용 PC 

➤ 조립식 우편 판매 

➤ 대당 약 $440 
(Intel 8080칩이 $360) 

➤ 이것이 컴퓨터? 

➤ 키보드/모니터/프린터 없음. 

➤ 스위치와 LED 등이 전부! 

➤ 그렇다면 누가 왜?



개인컴퓨터에 대한 잠재된 열망 1

컴퓨터 운동가 그룹 

➤ 컴퓨터 메모리 : 미니컴 단말기를 공
공장소에 놓고 주민이 사용. 주민들
은 이를 이용해 동네 버스시간표나 
책방과 도서관의 책을 검색하는 등 
컴퓨터 활용 영역을 넓혀나감. 

➤ 민중의 컴퓨터 회사 : “컴퓨터는 대
부분 인간을 위해서보다 인간을 대
항해서 사용되었다. 인간의 자유보
다 통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제 이
를 바꿔야 할 시간. 우리는 이제 민
중의 컴퓨터 회사가 필요하다.” (소
식지 1972년 10월) 

➤ 테드 넬슨 : “The Purpose of 
Computer is human.”



개인컴퓨터에 대한 잠재된 열망 2

➤ 컴퓨터 애호가 그룹 

➤ 실리콘밸리에서 전자 기기에 익숙
한 환경에서 자란 아마추어 컴퓨
터 애호가들의 모임. 

➤ 컴퓨터는 일종의 장난감! 

➤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바로 이곳에서 만남. 

➤ 학교에 설치된 단말기 

➤ 학생들은 단말기로 메인프레임에 
접속하여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었음. 

➤ 스티브 워즈니악, 빌 게이츠 등의 
어린 학생들이 컴퓨터의 매력에 
빠짐.



ALTAIR BASIC (1975. 7)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작품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APPLE II (1977) 
키보드와 모니터 및 간단한 파일 관리
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pple BASIC을 
기본으로 채택. 프로그래밍 애호가 수
요 창출. 
1980년의 매출은 1억 달러 돌파. 



APPLE II의 성공



빌 게이츠(1955-)

➤ Altair 8800 출시 소식을 듣고 
폴 앨런과 함께 Altair BASIC을 
만든 후, 하버드를 중퇴하고 
Microsoft 설립. 

➤ Apple에도 BASIC 제공. 

➤ “대부분의 사용자가 베이직을 전
혀 구입하지 않았다. … 어떤 전
문가가 한푼도 받지 않고 일을 할 
것이며, 3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오류를 찾아낼 
것인가? … 컴퓨터 애호가들, 당
신들이 하는 짓은 도적질이다.” 
(1976년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IBM PC (1981)

➤ CPU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품
을 다른 회사에서 구입하여 조
립하는 Open Architecture 
채택.  

➤ CPU는 Intel에서 구입, OS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입(MS-
DOS).  

➤ IBM PC용 사무용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프로
그래밍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
게도 PC가 매력적인 기계임을 
호소.



IBM 호환 PC VS. 매킨토시

IBM 호환 PC 
MS-DOS의 명령줄 인터페이스

애플의 매킨토시(1984)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마우스 채택



IBM의 승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

점차 시장은 IBM ‘호환기’로 가득차게 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쥐게 됨. 

반면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남(1985).



쓸모 있는 기계로서의 컴퓨터



킬러 앱

➤ “reason enough for owning a computer” 

➤ Apple II : 베이직과 각종 게임과 비지칼크, 워드스타 

➤ IBM 호환 PC : 게임, Lotus-1-2-3, … 

➤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IBM 호환 PC에 맞게 개발되었고, 그러한 어플

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은 IBM 호환 PC를 구입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짐. (hwp 파일의 교류를 생각해볼 것) 

➤ Macintosh : Photoshop, MS-Word (탁상 출판 영역에 집중) 

➤ 단지 화려한 GUI만으로는 컴퓨터 구입 X 

➤ Windows PC : MS Office와 게임들 

➤ 한국의 경우 

➤ 아래아한글(hwp)이 90년대 초 IBM/Windows PC의 킬러 앱이 됨.



컴퓨터 시장의 변화

Altair 8800  
하드웨어 애호가 시장

Apple II  
소프트웨어 애호가 시장

IBM PC  
일반 사용자 및  
사무용 기기 시장



에필로그

➤ 빌 게이츠의 승승장구 

➤ 윈도우 발매(매킨토시 모방) 

➤ 세계 최고 갑부에 수차례 등극 

➤ 스티브 잡스의 몰락과 재기 

➤ 애플에서 방출(1985) 

➤ PIXAR 인수(1986) 

➤ 토이스토리(1995) 

➤ 애플 복귀(1997) 

➤ 아이팟(2001), 아이폰(2007)


